














4. �FSC 인증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고, 기업이 FSC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

적어 보세요.(207쪽)

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 

생각 넓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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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국자 할머니는 ‘고물 줍는다’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, 자신은 나라에 좋은 일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

다. 실제 할머니가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 더미에 손 뻗을 때마다, 폐지와 알루미늄 캔, 고철이 자석처럼 달

려 올라왔다. 쓰레기가 돈이 되는 순간이었다. 신기한 일이었다. 실제로 이들이 ‘1차 자원 재활용 업무’를 

수행하고 있었다.

 가난한 노인들은 개인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. 그런데 이 일은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지닌다. 널

부러진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경 미화가 될 것이고, 그냥 버려질 쓰레기를 재활용하니, 자원을 

재활용한다는 가치도 있다.

 그러나 그동안 이 일의 공적 가치는 무시되어 왔다.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계산한 폐지수집 노

인들의 폐지수거량을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지 재활용 중 약 60.3%에 

해당하는 양을 이들이 수집하고 있다. 

출처: 〈GPS가 알려준 진실 “노인들의 폐지 수집은 사회적 기여였다”〉, 《KBS뉴스》, 2022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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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이프와 송장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채 연립주택 골목에 나뒹구는 종이상자들. 단일재질로 분리배출되

지 않아 재활용도 어렵고,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 쓰레기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? 필요한 상품만 꺼낸 채 

규칙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배출하는 소비자들일까? 분리배출이 어렵도록 상자를 포장한 기업의 책임

일까? 골목 쓰레기 문제를 방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일까?



(가), (나)에 나타난 상황을 외부효과(외부경제, 외부불경제)로 설명해 보세요.(200~202쪽)

‘생각 넓히기’에 쓴 답을 참고하여, 폐지에 대한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, 폐지수집 

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봅시다. 

활동히기

① ‘국민생각함’에 접속하기(https://www.epeople.go.kr/idea/index.npaid)

② �‘생각쓰기’란에서 ‘대화’ 클릭하여 글 작성하기


